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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도이 요시오(東井義雄, 19 12- 1991)는 일본에서 저명한 교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교사인 

동시에 승려였다. 도이는 아이들이 과제를 풀어갈 때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가정이 

하나되고 협동하여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어른의 작품을 포

함한 학교문집을 만들어 학교와 지역 간 연대를 이뤄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도이의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 (はぶが丘) 속 작품을 다루고 신앙을 기저에 둔 학교와 

지역의 관계 맺기가 상생과 평화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문집

에는 도이가 생활했던 마을 특유의 독실한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합장’,  

‘기린다는 것’, ‘산다는 것’,  ‘살아진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등의 작품이 투고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집  하부가 언덕 의 교류를 통해 신앙을 근거로 부모 자식 교사 사이에

서 이해심이 깊어지고, 점차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초월하여 타자와 함께 배우는 동시에 자

기심화를 이뤄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에게 협동하는 삶을 가르치려는 오늘날의 평

화교육을 생각할 때 도이의 교육실천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도이 요시오,  생활작문교육,  종교교육,  상생,  함께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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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이 요시오(東井義雄, 1912-1991 )는 저서  마을을 키우는 학력 (村を育てる学力, 

1957)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교사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토진종 

본원사(浄土真宗本願寺)파의 승려이기도 했다. 도이는 교사가 되었을 때부터 생활작문

교육에 열정을 쏟았으며 전전 전후를 통틀어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추구해 

왔다. 생활작문이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느꼈던 점, 생각하는 점을 문장으로 

적고 만들어낸 작품을 학급집단에서 검토하여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

는 방식’의 심화와 공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1)으로, 일본의 전전 전후에 걸친 긴 

시간동안 발전해 왔다. 여러 작문교사 중에서도 교육관이 심화될수록 종교성을 지향하

는 것처럼 보이는 실천가가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도이 요시오라고 할 수 있

다. 도이는 자신의 교육관이 풍부해지는 것에는 자신의 종교적 깨달음이 반영되었음을 

자신의 저서에서 서술하기도 했다. 

도이의 종교성은 공(空) 연기관(緣起觀)에서 보이는 상호관계성과 자기중심주의 성

찰, 다라니불을 기축으로 하는 인간 평등, 자립성과 연대 사상에 따른 15세기 중반 서

일본의 자치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해낸 불교 정토진종의 사상이다. 

II. 도이 요시오의 생애

도이 요시오는 1912년 효고현 이즈시데군 아이하시(현 도요오카시, 도요오카 중심지

에서 약 30km  떨어진 산간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의 정토진종 본원사파 도코지(東光

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소학교 1학년 무렵 어머니를 잃었으며, 그 후 여러 일을 겪

고 가난하게 자랐다. 히메지시의 한 학교(현 고베대학)를 졸업하고 1932년에 도요오카 

진죠고등소학교(豊岡尋常高等小学校, 도요오카 중심지 소재)에 부임, 10년간 교직생활

을 한다. 여기서 선배 교사의 교육 실천방식에 영향을 받아 생활작문교육에 열정을 쏟

았다. 전전기 무렵 도이가 청년교사일 때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교사였음을 그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1 ) 佐藤広和 生活綴方 の項 安彦忠彦他編  新版 現代学校教育大事典 (ぎょうせ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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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의 불황에도 가난한 이들에게서 ‘공물’을 받아내는 종교를 향해 의구심을 

느끼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무신론에 빠져든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무신론을 벗어나고  아동의 신민감각 (学童の臣民感

覚, 1944년)이라는 서적을 출판한다. 전전 전후를 거치는 동안 도이의 ‘생명’ 사상은 

‘소중함’이라는 자각부터 ‘아이들에게서 배운다’는 자세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하지

만 전전의 ‘생명’ 사상이 천황의 ‘신하’와 불교의 ‘부처’가 혼재하며 나타난 ‘신하의 생

명’이었다면, 전후에는 ‘신하’가 아닌 ‘부처(의 생명)’를 통해 ‘소중함’을 자각했다고 볼 

수 있다.2)

도이는 자신의 ‘전쟁협력’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를 그만두고자 했다. 하지만 주

변에서 강하게 원하는 바람에 전후에도 교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공공연한 집필활동을 

줄이고 교육 실천에 힘썼다. 전후에 부임한 아이다 소학교에서 생활작문교육을 중심으

로 부모 자식 교사가 함께 문집을 만들며 상호 교류를 해나갔다. ‘우리집만 잘 되면 

됐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을(타자)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는 아이와 어

른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 이것이 바로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학

력’이 아니라, ‘마을을 키우는 학력’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권력으로 통제된 집단이 아

닌, 밑에서 시작된 연대라 볼 수 있다. 

도이 요시오는 아이들의 생활논리를 중시하고 현실의 과제와 교과 속 과제를 연결

해 발전시키는 교육방식을 실천했다. 그의 실천은 높게 평가되었고, 곧 주위의 권유를 

받아 전후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불후의 명저로 불리는  마을을 키우는 학력 (1857

년)을 출판했다. 도이는 공적을 인정받아 페스탈로치 상, 사사오카 다다요시 상을 수상

하고, 그 후 많은 저서나 논문을 발표했다. 1972년 정년퇴직하고 1987년 모든 교직생활

을 끝냈다. 후년에는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며 ‘생명의 교육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마을에는 불교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

이들의 행복, 진정한 학력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는 교육활동과 학교문집  하부

가 언덕  속 작품을 고찰하며 신앙을 기저로 타자에게서 배우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는 

삶이 공생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2 )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 子 教師の文集 はぶが丘 を中心に－ ( 中部

教育学会紀要 第15号, 2015年) . p .2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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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활작문과 도이 요시오의 전전, 전후

전후에 ‘작문’이라는 이름의 과목은 없었으나, 메이지 시대의 교육과정 행정에 따라 

‘작문’은 국어과 수업(말하기, 쓰기, 작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 안에서 ‘작문’은 

정규 교과서 없이 문장 표현력 기르기가 목적인 수업이었다. 실제로 교육과정 행정에

는 전전 전후 동안 생활작문 교사들이 거쳤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통해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생활작문교육은 다이쇼 쇼와 초기(1912~ 1930년 경)에 발전한 후 전쟁이 격화되며 

국가(천황제)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탄압을 받았다. 실제 도

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도이가  아동의 신민감각 

(1944년)을 발표했으나 진정한 ‘전쟁협력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동

의 신민감각”은 아이들의 주체적 배움이란 무엇인지 그 자신의 교육관을 반성하는 내

용이며, 거기서는 정토진종의 교의까지 발견할 수 있다. 전전 무렵 도이는 천황과 아

미타불을 일체화한 정토진종의 ‘진속이제론’을 지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후에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며 아이들, 지역 사람들 속에서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

을 ‘작문’에 반영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기개혁과 연대를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지

역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길로 나아간 것도 일관되게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생활작문교육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육이 비판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활작문교육은 여러 방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생

활작문’을 전개했던 ‘일본작문모임’이 1962년 방침을 선회하면서 ‘생활작문의 교육방

법’이라 불렸던 생활지도와 교과지도보다는 문장표현지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3 ) 

하지만 생활작문을 실천하는 교사들 모두가 해당 방침에 따랐던 것이 아니며, 오늘날

에도 아이가 자신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독립된 개인임을 이해하며 공동체 사

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작문교육을 계승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도이 요시오도 

마찬가지이며 전전 및 전후 일관되게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펼치고, 특히 전후

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생활작문교육을 전개했다.

전후에 들어서 도이의 교육관에는 신란(親鸞, 정토진종의 개조)의 사상이 명확히 드

러난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부모 자식 교사가 만들어낸 문집  하부가 언덕 을 시작

3 ) 佐藤広和 生活綴方 の項 安彦忠彦他編  新版　現代学校教育大事典 (ぎょうせ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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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을을 키우는 학력 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10년은 그가 전전기에  아동의 

신민감각 을 출간하면서 ‘전쟁에 협력’했다는 지난 ‘과오’ 때문에 괴로워 한 시기이기

도 했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했던 활동( 하부가 언덕 )은 정토진종 승

려인 도이의 ‘참회’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도이의 ‘참회’란 ‘범성역방제회입(凡聖逆謗斉廻入)’에서 나왔듯이, 누구(범성역방)든 

‘마음을 바꿔 여래의 본원력에 귀의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자비를 누릴 수 있으며, 

같은 행신의 인(行信の因)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전쟁협력자였던 자신’(‘생명’

을 천황의 ‘신하된 생명’이라 여겼던 것)도 ‘마음을 바꿔 여래의 본원력에 귀의한다면’, 

‘같은 행신의 인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참회’인 것이다. 

‘참회’를 바탕으로 한 그의 삶은 전전보다 더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를 돈독히 하

며, ‘마을’과 연대했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마찬

가지로 ‘마을(민중)로부터 배운다(‘민중’으로부터 부처를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는 뜻

이다.4)

 

3. 부모 자식 교사의 문집  하부가 언덕 을 통한 종교성 교육

1. 부모 자식 교사의 문집  하부가 언덕 이란

이제 도이의 학교에서 만들어진 문집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도이의 학교에서는 

부모 아이 교사가 함께한 문집 “하부가 언덕”을 발행하고, 지역 가정과 학교가 협

동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임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가 상부에서 지역 가정, 아

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는다는 자세를 지녔다는 점

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자세는 불교의 공 연기관 사상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하부가 언덕”은 아이다 소학교 인근을 칭하는 다른 이름으로, 문집  하부가 언

덕 은 1954년 7월 탄생했다. 

문집은 머리말, 성인(부모) 작품, 교사 작품, 아이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자녀가 아이다소학교에 재적하는 ‘부모’만이 아니라, 통학구역에 사는 

성인 전체를 아우른다. 작품에는 시부터 시작하여 성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글, 교사의 

4 ) 北島信子 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の一考察－親 子 教師の文集 はぶが丘 を中心に－ ( 中部

教育学会紀要 第15号, 2015).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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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천 방식을 다룬 글도 있다.  하부가 언덕 은 60호(1960년 쇼와 35년 6월 간행)

까지 이어졌다. 도이 요시오가 교장직을 역임한 것은 55호가 나올 무렵이었으며, 문집

은 그 후 60호까지 간행되었으나 도이의 학교장 업무가 바빠지면서 간행을 멈췄다고 

한다.

생활작문교육 면에서도 아이들의 작품을 문집으로 엮어내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

다. 게다가 성인(교사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작품도 동등하게 엮어낸 작품집은 좀

처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이의 학교 문집은 마을 사람들이 작품 속에서 신앙을 다루

며 신앙심을 쌓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문집과 큰 차이를 가진다. 물론 신앙에 관

련된 작품만 싣지는 않았으나, 특히 아이들의 조부 조모 세대의 작품에는 신앙과 관련

된 것이 다수였다. 그리고 아이다 구가 농촌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어 농업(일하는 것)

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표현되었다. 당시 일본은 농번기가 오면 농촌지역 학교는 곧잘 

휴교령을 내렸다. 도이의 학교 주변 가정은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 되면 아이들도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 당연했다. 문집에서는 ‘농번기 연구’ 특

집으로 삶과 배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농번기 연구가 투고되었다. 이를 통해 어른도 

배우고 아이들도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아가 어른들이 투고하는 작품에는 일과 신앙이 접목되기도 했다. 삶(일)과 신앙심이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을 다수 볼 수 있다. 도이는 정토진종의 승려였지만, 아이다 소학

교 주변은 온갖 종교(불교 신도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을이었다. 그는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웠으며, 문집을 통해 사람들로부터의 배움을 계속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협동적이지는 않았으나, 도이를 비롯한 교사의 교육이나 문

집을 통해 타자에게서 배움을 얻으며 변모해간 것으로 보인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며 

막연하게만 종교를 믿었던 탓인지, 은연 중에 ‘우리집만 잘 살면 됐다’는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마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만큼 밭에 물을 대려면 곧잘 ‘다툼’이 생

겼다고 한다. 도이는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 어른들의 이러한 행태가 아

이들의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을 쌓아

가려면 친구들과의 협동, 나아가 마을 어른들끼리 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깨달았

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바쁘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잦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란 현

실적으로 어려웠다. 그에 도이는 굳이 만나지 않고도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을 제안한다. ‘문집’ 투고는 자녀를 아이다 소학교에 보내고 있는 세대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 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 글을 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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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부가 언덕  속 작품의 특징

여기서는  하부가 언덕 에 투고된 작품의 특징인 신앙을 근거로 하는 지역의 관계

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대 일본의 교육활동에서도 문집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실명을 포함해 아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인쇄하고 배부하는 일이 매우 어려

워졌다. 하물며 가족의 죽음을 다루거나 애도하는 작품을 쓰고 인쇄, 배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문집  하부가 언덕 에서는 아이다 소학교 학생들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학교

나 아이들만으로 그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투고로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고된 작품은 문집의 호가 거듭되면서 심화하는 방식이

었다기보다는, 문집 초기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다’라는 어른의 깊은 자

기성찰이 다수 목격된다. 여기에는 대승불교와 연결되는 공 연기관의 상호관계성 및 

상이한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하면서 생겨나는 자기객체화, 사물의 일체성을 

인식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 마을의 가정 대부분이 도

이 요시오가 일하는 정토진종 도코지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설법을 들을 기회

가 많았던 데다가5) 특정 종교와 종파를 불문하고 신앙이 두터운 지역이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하지만 “하부가 언덕”에서는 아이들(당사자만이 아니라 학교의 친구들도)뿐만 아니

라 성인(지역사람들)도 함께 글을 싣고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풍성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부가 언덕 에서 생

활과 삶, ‘살아진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글로 적어 표현하며 교류했던 것은 

물론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유의 독실한 신앙적 토양 때문으로 보인다.

 

3. 작품의 고찰—자기심화와 상호이해

본 장에서는 몇 개의 작품을 예로 들 것이다. 고찰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인용문에 

5 ) 菅原稔, 東井義雄先生の教育実践と学校文集 土生が丘 ―その意義と価値― (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

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東井義雄 学校通信 はぶが丘 その誕生と成長 (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

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 はぶが丘   復刻版(再版) . 2001.), 4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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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을 더했다. ①교내 아이들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추모하는 작품, ②조부모 세대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서술한 작품, ③청년(졸업생)의 마을 내 공동작업(농업)을 다룬 

작품이다.

①  K군의 어머니를 기리다<17호 특집에서>

소학교 6학년인 U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부가 언덕 에 추모 작품이 실렸다. 

U  자신의 작품도 있었지만 마을의 부인회, 도이 요시오의 추모글도 있다. 발췌할 부분

은 도이의 추모글 중에서 U의 형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적은 작품을 인용하며 U의 

어머니를 기리는 부분이다.

졸업하는 날, U (맏형)<17호 (1955년 12월)  수록>

졸업식 아침, 학교에 가려고 하는 차에 어머니가 ‘잠깐만’ 하며 나를 불렀다. 내

가 어머니에게 가자 ‘우등상을 못 받아도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인간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라며 이것저것 얘기해주셨다.  나는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

고 생각했다. 거기서 나는 ‘그럼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않을게’라며 어머니에게 약속

했다. 나는 금방 화를 내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 가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우등상은 안 받아도 된다거나 생

각해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졸업식이 시작하고 졸업증서나 상장이나 상품

을 받을 순서가 왔다. 그리고 나는 우등상하고 교육위원상을 받았다. 얼른 어머니

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어서와’라고 말해주었다.  

이미 점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득의양양해서 ‘상장하고 상품 이만큼이나 받

았다’고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잘됐네’ 라며 가만히 상장하고 상품을 받아들고 잠

시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왠지 울 것 같은 눈이었다. 

그리고 동생까지 세 명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기뻐하면 다른 한쪽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상장이나 상품도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이 못 받

는 것처럼’

라고 예를 들며 말해주셨다. 동생도 얌전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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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역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아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시계가 한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6 )

<도이 요시오의 말>

이 무렵은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분인데도 학예회

는커녕 졸업식까지도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의 정신적 생활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에 맞는 방침을 내려주었다.

괜히 입 아프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많지만, U씨처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알맞은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어머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다구, 아니 일본은 훌륭한 어머니를 잃고 말았다. 눈을 감으면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의 침착하고, 행복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는 듯한 존경스러운 모습

이 선명해 눈이 시큰거린다.7 )

 

<고찰>

U는 어머니에게 ‘우등상을 못 받아도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인간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자신이 되고 싶다며 깨달음을 얻는

다. 하지만 U는 아직, ‘학교에 가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우등상은 안 받아도 

된다거나 생각해도 왠지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는 또다

른 자신을 깨달은 것(자기초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상 속 종교를 통해 생겨

난 것이 아닐까.

당시 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으나 도이가 말하듯 ‘아이의 정신적 생

활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에 맞는 방침’을 내려주었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아이의 정신적 생활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아이를 도왔다.

부인회의 두 명이 쓴 추모글에는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괴로운데도,  언제나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8 )거나 ‘만나 뵐 때마다 U 씨에게 배우며 저를 반성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 평안하게 잠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녀분들의 진심 어린 병간호를 보며 저희 또한 크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9 )고 적혀 

6 ) 위의 책, 193頁.

7 ) 위의 책, 같은 쪽.

8 ) 위의 책, 190-191頁.

9 ) 위의 책, 19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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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인회의 여성들도 U씨가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괴로운데도,  언제나 고맙

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면서 자신을 반성한다고 적으며 추모하고 있다.

그리고 U (어머니)씨 스스로도  하부가 언덕 을 읽고 부모와 자식, 지역 간 배움

을 통해 몸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고를 가진다.  자식인 

U (형)는 그러한 어머니의 삶을 배우고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다’고 했

으나 후에 ‘역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아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상을 받

는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종교와 결합한 쌍방의 자기객체화다.

②  할머니의 작문, Y  <21호(1956년 4월) 수록>

저는 예순이 넘어가는 노인입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종

종 불만이 생기거나 열이 뻗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슬퍼지는 등 늙어갈수록 뒤틀린 

마음이 커져갑니다. 흉한 마음가짐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이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염불을 외웁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마는 제 마음 속. 오늘도 밭에서 들꽃을 보며 생각

나는 노래가 있어 읊어봅니다.

꽃마을에 이르니 빛을 발하는 한 송이 국화꽃

들어보니 신심信心의 국화꽃, 팔면 절의 모란꽃

불공을 드리는 미다(아미타불)는 패랭이빛으로 보이고

황매화의 향 드높은 매화꽃 겸손히 늘어트린 등나무꽃

헤매이는 철쭉과 죄많은 양귀비꽃

순결한 배꽃과 세월빠른 귤꽃

시간 흐르고 늙어 이끼 꽃 머지않아 무상한 바람이 불면 바로 정토의 연꽃

무수한 꽃을 보며 시간은 흐르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1 0 )

10 ) 산꽃을 보고 시를 읊은 할머니의 의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심을 얻으면 이 작은 꽃으로 비유되는 나도 훌륭한 꽃이 될 수 있다.

    아미타불에 귀의하면 패랭이도 금빛으로 반짝이는 몸이 된다.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꽃이 된다.

    의문은 사라지고 나날을 보내는 이끼 꽃 같은 나도

    생명이 끝나면 정토의 연꽃이 된다.

    산 속 무수한 꽃을 보며 기뻐하노라면 저절로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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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또 하루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 요시오의 말>

문집  하부가 언덕 의 성격상 여태까지 일종일파(정토진종 본원사파—인용자 주)

의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글은 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침은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왔기에 편집자(도이 본인—인용자)의 손에는 싣지 못한 귀

중한 원고들이 다수 쌓여 있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생각해보면 특정 종교를 벗어

난 신앙은 성립이 불가능할 뿐더러, 특히 노년층의 삶에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

하면 아무래도 종교를 떼어놓기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Y씨의 삶이 그렇듯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매시간을 허투

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는 Y씨의 글을 기연으로 삼아 같은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감히 문집에 싣고자 했습니다.1 1 )

 

<고찰>

이 작품에서는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염불’을 통해 자신의 자연관․인생관을 표현

하고 있다. ‘종종 불만이 생기거나’ ‘열이 뻗치거나’ ‘슬퍼지거나’ 하는 것을 ‘뒤틀린 

마음’으로 보며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그저 반성에 그치지 않고 ‘마음 속을 들

여다보며 염불’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탈피하는 자기심화를 엿볼 수 있다.

도이는  하부가 언덕 이 공립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문집이기에 ‘일종일파의 신앙

을 내용으로 하는 글’은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게재하지 않는 방침’

이었다는 건 Y씨의 원고가 ‘특정 종교’의 신앙에 얽매이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런데도 도이가 ‘감히’ 이 작품을 게재한 것은 고령자만이 아니라 아이다구

의 사람들이 ‘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는 Y씨의 

문장을 기연으로 삼아 같은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염불

을 외는 것으로 ‘자기중심주의를 성찰하라’는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토진

종의 신앙을 통해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종교에 공통된 보편적 문제, 

인생관의 뿌리인 ‘자기중심주의의 어리석음’을 성찰하게 해주기에 도이는 이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닐까.

 

11 ) 위의 책, 296-2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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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종교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심

화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작품은 문집이 처음 간행되고 시간이 지

날수록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부가 언덕  초기부터 투고되었다. 도이는 정토진종 사

원의 주지였지만,  하부가 언덕 은 물론 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위에서 말했듯이, 공립학교문집인  하부가 언덕 의 특성상 일종일파의 신앙을 

다룬 작품은 일절 싣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손에는 싣지 못한 귀중한 원고들이 다

수 쌓여 있’던 것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매

우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앙은 자기중심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도이는 문집 23호(1956년 6월)에서 학부모로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신불

을 향한 예배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를 받고 그 답변을 위해 교직원끼리 나눈 회

의록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종교교육은 우선 신불과 자신의 연결을 깨닫는 것이 최

우선문제’1 2)라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신불과 이어져 있잖아요.  어제도 안고

쿠지(이시카와 다쿠지가 건립한 절—인용자 주)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

줄이 불공을 드리러 왔어요. 게다가 예배하는 모습이 익숙하기까지 하고.’13 )

‘첫째는 먼저 어른이 종교적인 진리를 깨닫고 가정에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 둘째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한 것은 존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연한 감각을 키울 것. 셋째는 내성내관(內省內觀)의 눈을 키울 것. 넷째는 

감사와 사죄의 언어를 갈고 닦을 것…’1 4 )

공립학교에서 배부하는 문집  하부가 언덕 ’의 성격상 일종일파(할머니의 작품에서 

보이는 정토진종 본원사파)에 관련 없이 넓은 범위의 종교교육을 인생의 ‘길잡이’로 여

겨야 한다는 도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전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교육기본법

(1947년 현재도 제9조는 남아있다)에는 종교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12 ) 위의 책, 358頁.

1 3 ) 위의 책, 358-359頁.

1 4 ) 위의 책, 3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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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종교교육)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및 종교의 사회적 지위는 교육상 존

중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는 특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 또는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 조문은 일본국헌법 제20조 ‘신교의 자유’를 적용한 규정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제1항은 ‘모든 방식의 교육을 통해 종교교육 존

중을 전제하며 종교교육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제2항은 헌법의 정교분란 규정을 적용

하여 국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성, 즉 종교교육의 한계(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내

지 종교활동 금지)를 가리키는 것’1 5)이다.

이는 전후 모든 교육에서 ‘종교교육 존중’, ‘신교의 자유’가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해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또는 종교

적 활동을 금지했으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금지된다’고 

곧잘 오해를 받는다. 분명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은 ‘종교적 중립’을 해치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교육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되며, 종교교육으로 ‘종교를 향한 관용

적 태도나 사회적 지위’를 키우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종교교육을 향한 도이의 제언은 당시 교육기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립

학교는 ‘종교를 향한 관용적 태도 및 사회적 지위는 교육상 존중되어야’ 했다. ‘특정 

종교를 벗어난 신앙은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종교를 향한 관용적 태도’를 존중하고 지

역 전체를 발전시킬 커다란 과제로 여겼던 것이다. 도이는 종교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살려진다는 것’에 깨닫고(‘눈 뜨고’),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탈각하여 스스로의 객체

화하여 연대하는 ‘길잡이’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③ 청년의 작품

마을 조성과 합장 정신에 대하여, 아이다구 청년단장 M  <23호(1956년 6월) 수록>

6월 14일 벼베기와 파종을 시작으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농

번기(농사일로 바쁜 시기)의 반나절을 저희 아이다구 청년단(청년조)에서는 (영화 

모임을 위한 입장권 같은 무리한 부탁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구민분들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회와 각 마을 농사부장님의 찬성을 받아 모판소독

(모판=모내기 전 벼의 싹을 키우는 판)을 결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민분들

15 ) 文部科学省 昭和22年教育基本法制定時の規定の概要 ,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종교교육학연구, 제 55권

을 위해서라면…하고 생각했던 마음은 소독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당하고 말

았습니다. 바로 ‘어린 애들한테 시키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마을분께 들은 한 

마디였습니다. 이 분은 예전 청년조에서 했던 소독이 무책임했던 것을 자각하고 반

성하도록 말씀하신 거겠죠. 하지만,  그 한 마디 말로 저희 일곱 명이 얼마나 슬프

고 괴로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굳

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단원들은 격해지고, 비록 보잘것없다고 하나 저희들의 

선의를 고작 반나절 만에 짓밟은 그 말은 가슴 속에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언젠가 도이 선생님께서 ‘합장은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아울러 감사하는 일’이라

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

하라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의 한 마디, 한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

을 살리는지 혹은 죽이는지를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성 없

이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며 남을 돌아보지 않는 현대사회에 과연 행복을 기대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사소한 일로도 크게 기뻐하는 노인, 사소한 말로 금세 반감을 가지는 청

년, 그저 놀고 싶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사는 보람과 행복을 위해 보다 좋은 마을 

만들기에 협력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고 섬김 

받는 합장의 정신을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문제만 

해도 건성으로 대응하거나 어중간한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합장의 정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1 6 )

<도이 요시오의 말>

이 원고를 전부 읽고 난 후 어쩐지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분하고 괴로운 

마음에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싶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소독작업에 나섰던 그 날의 청년들이 풍기는 부지런함과 젊음을 떠올리면, 

그저 고맙다 잘 버텨줬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원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조용히 합장하고, 나아가 엄중하게 자기반성을 행하는 단장의 모습까지 생각하

면 다시금 눈물이 맺히는 기분입니다. 저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단이 있고 이

렇게 훌륭한 단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을의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마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1 7 )

16 ) 白もくれんの会 但東町教育委員会,  東井義雄教育の原点 はぶが丘 復刻版(再版) .

1 7 )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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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청년 단장은 분한 마음을 상대에게 맞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섬겨

지는’ ‘합장’(타자 안의 부처를 발견하는 것, 즉 자타(自他)의 연결)의 정신을 들며 

‘저희들의 한 마디, 한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지 혹은 죽이는지를 생각하

면 두렵기까지 합니다’라고 서술한다. 이 청년은 이타적인 태도로 스스로의 발언과 

행동에 언제나 엄중한 자기반성을 거치는 ‘합장’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 좋은 마을

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한다. 도이는 ‘나아가 엄중하게 자기반성을 행하는’ 그 삶을 

보며 ‘눈물이 맺힌다’고 적었다.

이렇듯 문집  하부가 언덕 이 아이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그 가족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어울렸기에(예를 들어 13호에는 ‘젊은이들은 성장하고자 한다’는 기사

에 ‘호주(戶主)와 청년의 좌담회’ 방청기록이 적혀 있다) 청년층에게도 ‘아이들의 행

복’을 위해 마을 전체가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탈각하여 타자의 과제를 자기의 과

제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하부가 언덕” 이념이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집은 도이의 교육에 대한 여러 노력 중 하나이며, 그들은 교육활동이나 어른

들 교사들 간의 회합을 정중하게 거듭해간다. 그리고 교육활동과 회합의 집대성인 문

집을 통해 지역 사람들이 누구의 일이든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과제인 것처럼 받아

들인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나만 좋으면 됐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깨부수고 어른

도 아이도 타자에게서 배움을 얻는 마음가짐으로 자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상생 평

화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반성을 거칠 때 중요한 점은 도이의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앙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성 차이성을 가지며 평등하

다. 그렇기에 어른도 아이에게서 배움을 얻게 된다.

정토진종의 성전 ‘연여상인어일대기문서 말(蓮如上人御一代記聞書 末)’에서는 정토진

종의 용어인 동행(同行), 즉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벗’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자 셋에 지자 하나’, 즉 무엇이든 담합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전전주상

인(前々住上人, 蓮如) , 전주상인(前住上人,  實如)에게 삼가 말하노니, 이는 불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금언이다.1 8 )

18 ) 浄土真宗聖典編纂委員会,  浄土真宗聖典－註釈版－ , 本願寺出版社, 1988年, 13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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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愚者) 셋에 지자(智者) 하나’란 ‘우자여도 세 명이 모인다면 지자 한 사람에 버

금간다는 의미’로서, 렌뇨(蓮如)는 신심을 깨우칠 때 혼자가 아니라 담합(대화, 토의)하

며 서로 배움으로써 비약적 성장을 얻는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동행, 즉 ‘같은 신앙의 

실을 걷는 벗’과 이야기하며 함께 배우고, 신심을 얻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

하고 있다. 도이의 실천에 빗대면 마을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명령이

나 국가를 위해 연대를 강요당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삶의 방

식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러한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도이 요시오의 학교문집  하부가 언덕  속 작품에 대해 신앙을 근거로 한 

학교와 지역의 관계가 상생 평화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시점으로 분석했다. 인용한 작

품에 드러나듯이, 아이다구 사람들은  하부가 언덕 을 통한 교류로 인해 부모 자식

교사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점차 타자의 말에서 직접 배움을 얻게 되었으며, 더 주

체적인 자기심화로 이어졌다. 그 자기심화를 도운 것은 아이다구 내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다. 렌뇨가 말했듯이, 이것은 ‘동행’, 즉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벗’과 

이야기하며 함께 배우고, 신심을 얻는 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아이다구로 빗대어 말

하자면, 마을 사람들은 문집에서 다뤄졌던 생활, 삶, ‘살려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써나가면서, 스스로를 의식하며 생활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자기

심화를 이뤄낸 것이다.

불교적 색채가 짙은 아이다구의 짙은 종교성을 바탕으로 성인의 작품에는 ‘합장’, 

‘기린다는 것’, ‘산다는 것’, ‘살아진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등의 작품이 투고되

었는데, 도이가 말했듯이, 학교교육을 통해 특정 종교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교육기본

법에 규정된 ‘종교에 관한 관용적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이 학교중심으로 돌아

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지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한다. 도이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이 사이좋은 마을을 만들

어야 그것이 아이들의 진정한 학력으로 이어진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어른이 아이들

로부터 배우고 또 서로 배우는, 신앙을 기축으로 삼고 상호이해와 자기심화를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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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이다 소학교에서 도이가 자신의 교육방침을 실천하던 시기는 그 자신의 ‘전쟁책

임’으로 괴로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이는 교직을 관두고 회피하는 길이 아

닌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아이다 소학교와 지역이 연대한 교육실천 활

동( 하부가 언덕 )을 통해 승려로서는 물론 교사로서도 엄격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책임’과 마주하며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문집  하부가 언덕 의 작품에서는 어른과 아

이가 서로에게서 배우며 자기심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자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객체화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따라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으로 연대하는 것,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

부터 연대하는 것이다. 도이의 교육실천은 오늘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모든 

사람이 타자에게서 배우는 엄중한 자기반성으로 자기변혁을 이루어내며, 함께 평화로

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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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井義雄の教育実践における宗教性
-  学校文集 はぶが丘 を中心に -

桜花学園大学 北島 信子

【 抄録 】 

東井義雄(191 2 ‐1991 )は日本におけるもっとも著名な教師の一人である。彼は、教師であると

同時に、僧侶でもあった。東井は、子どもが課題を追究していくにあたって、学校内だけでは

なく、学校と地域 家庭が結びついて、協同で子どもを育てていくという立場に立っていた。

教育活動の取り組みとして、大人の作品も含めた学校文集で学校と地域が連帯していったとい

うこと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本論文では、東井の学校文集 はぶが丘 の作品について、信仰

を基底にした学校と地域の関係づくりが平和教育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視点から分析するこ

とを目的とする。取り上げた作品には、東井の村がもつ仏教を中心とした信仰に篤い雰囲気の

なか、大人の作品で、 合掌 拝むということ 生きること 生かされていること 生かしあう

こと といった作品が投稿されていた。村の人々は文集 はぶが丘 での交流によって、信仰を基

底に、親 子 教師の相互理解がすすみ、しだいに、自己中心的な自己を超越し、他者との学

び合いによって、自己深化を遂げていった。今日的な、学校を中心とした子どもへのともに生

き、生かしあう平和教育を考えていくとき、東井の教育実践が問いかける現代的意義は大きい

といえる。

キーワード：東井義雄、生活綴方教育、宗教教育、学び合い、相互関係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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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1991)は を てる  (1957 )で られる におけるもっとも

な の である。そして、の でもあった。 は になったころから、に

を け、 を じて ども の のあり を した であった。

とは、 どもが の において じたこと、 えたことを で いた につ

いて、 による を る で、 ものの 、 え 、 じ の と

を る である1)。

　 は、 において の い の で、その が した。

は くいるが、その でも、 の が まっていく において、

を していると えられる が いる。その として、 を げるこ

とができる。 の の まりには、 の としての まりが きく

されていることが に されている。

の とは、 の に られる と のおろかさ

へのめざめ、 を にした の 、 と の によって15

の における を し げた の である。

の は のようである。

は、1912 に ( )のの として まれた。 1 の に、 を

くしたことをはじめ、 々な により、 しさのなかで った。( ： )

、1932 にに し、 10 する。ここで、 の の り みに

を け、 に を けた。

は の から、 の ではなく どもから ぶ という

をもった であったことが、 から うことができる。 は

に を ける で、 の の のなかで しい たちから おえもの

をさせる に をもつようになり、しだいに、プロレタリア にひかれ、

に していった。しかし、 どもの いのち に った を するなかで、しだい

に からもはなれ、 の  (1944 )を する。

1 ) の    ぎょうせい、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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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 いのち の については、 を じて ただごとでなさ という

から、 どもから ぶ という は わっていない。しかし、 の いのち の

は、 の と が していたものとしての のいのち であるが、 は

が しない (のいのち) を して、 ただごとでなさ という がされていたといえ

る2 )。

は の を し、 を する をしていた。 りの い か

ら、 を けることになったが、 った を え、 を めて

いった。 に した では、 の を として、

による によって の を めた。ここでは、 の さえよければいい とい

う えではなく、 ( )の を として えていくような ども、 を て

ることが された。そして、そのことは を て、 へ ていくための では

なく、 を てる であった。また、それは によって された では

なく、 からの であるといえる。

は どもの の を にし、 の の と の をつな

ぎ、 させていくような を った。このような は、 く され、 のす

すめにより、 10 の を って、 の と われる を てる  (1957

)として された。その から、ペスタロッチ 、 を し、その も くの

や を した。1972 に し、1987 には、すべての を えた。

とりわけ は としての を に、 いのちの としても を せた。

の では、 を とした を にした 々の らしがあった。 で

は、 どもの せのため、ほんものの のために、 と の としての

、  はぶが  の を することによって、 を に、 から

び、また の び いが、 、 の にどのようにして していくかについ

て べることを の とする。

1. と の

において は、 、その で ばれる として しないが、

2 ) の における の － の  はぶが  を に－  

 15 、2015 、24 。



종교교육학연구, 제 55권

の では、 のひとつ( み 、 き 、 り )に づけられてい

た。そして、 は をもたない で、 の が となってい

た。

に をとおして、 たちが ってきた、 どもが をむ

ということ、 そのことを して と していくこと とは、 において

は されていなかった。

は、 (1912～193 0 まで)に したのち、 が し

ていくにつれて、 ( ) に する ととらえられるようになり、

されていった。 に も から を けたという。

このことから は の  を したものの、 の において

であったとはいえないと えらえる。そしてまた、 の  の は、 ど

もが に ぶとはどのようなことかについての らの の であり、そこ

には の さえも すことができる。

ただ の は、 には、 と を させた の

の に っていた。しかし、 は しく を うなかで、 ども、

の 々の に の び を き、それを に させ、その を すること

によって、 、 の をつくり の を み した。 この

ような を むことができたのも、 して ども の を ち けていたからで

あろう。

、 をはじめとする どもの を においた への の

で、 も から され、 を してきた の は

1962 の により、 と ばれた と の

の よりも、 に を れ めた3)。しかしながら、 を して

いる たちすべてがそのような をしたわけではなく、 においても、 どもが

の をつかみ、それぞれが した でありつつ、 をつくる

は されている。

の も で、 して ども の を し、 に に

おいては、 にもまして と との について を じて

していった。

の における ( の )の の は、 において、とくに

3 )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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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なる。

による  はぶが  をはじめ を てる  に していく10 の

での の は、 に の  を した の

という あやまち に しんだ でもある。 の における と

した ( はぶが  )は、 の としての にもとづく でもあった

と えられる。

の とは、 で されるように、いかなる( ) で

も、 をひるがえして の に すれば 、 しく みな じ を はせて

いて、 じ の をもらひうける のである。つまり、 であった ( いの

ち を の のいのち というとらえ をしていたこと)においても、 をひるがえして

の に すれば 、 じ の をもらひうける という である。

に づく の き には、 の にもまして と の が

ふれられ、 と していった がみられる。そして、 どもから ぶ と

に、 ( ) から ぶ( に をみる) をとっていったといえる4)。

2. の  はぶが  を じた

2-1 の  はぶが  とは

ここで の で されていた について べる。 の では、

による  はぶが  を しており、 と が となって どもた

ちの にあたっている。また、ここで なことは、 が に づき、

、 どもを 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それぞれが で び うという、

の とも い をもつ。 はぶが  が したのは、 19 54 7 であっ

た。 はぶが は、 の である。  はぶが  の は、 、 ( )の

、 の 、 どもの となっている。 ここでの とは、 どもが

に している だけではなく、 に む、 ( ) である。 には、

もあれば、 ( )の の や の や についてのものもある。   

4 ) の における の - の  はぶが  を に -  

 15 、2015 、2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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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ぶが  は60 (1960< 35> 6 )まで いた。 55 より が に

き、 60 までは されたが、 としての が 々に しくなったため、 60 で

が となったとされている。

においても、 どもの を にしていくことは、 り みの つで

あった。しかし、その に ( や 、 の )々のものも に った はあ

まり る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 の の が の のそれと きく なる

のは、 を った を の 々で めようとする にある。もちろん、 に

わる のみを 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 に どもの の には、

に わるものが くある。

また、 された の として、 ということもあり、 ( くこと)に わる

ものが く されている。 は、 の に らず、 の においては

を にしていた。 の の どもの では、ほとんどが で、

になると、 どもたちも を っていた。そのようななかで では、

の の が まれ、 きることと ぶこと、よりよく きていくための

の が されていた。そこでは、 も び、 どもたちも くことと ぶことが

つながっていた。

そして、 が 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るが、 くことと、 のつながりが

されている。 きること( くこと)と が に びついた が くみられ

る。

は の でもあったが、 は、 く ( キリス

ト など)が 々のくらしの を えていた であるといえる。

は ではすべての どもたちから びつづけ、 では の 々から びつ

づけていた。そして、 どもたちも、 たちも から びつづけていた。

の の たちは から をもっていたわけではなく、 らの や

を して から ぶなかで していったと えられる。 に き、なんらかの

は ともってはいたものの、 の さえよければいい という えがどこかに

あった。 に のほとんどの が していたので、 に を く は けんか に

なっていたという。 の を にした のあり から、 はそのような

のいざこざが どもたちの にも してくることを で み った。

そして どもたちが を めていくには、 との 、 の の の

を さなければと えるようになる。

　 の たちは しい。 、 で し いを に することは 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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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った。そこで、 は ながらにして、 の 々の を むことができる

を する。 の は、 どもがその に している だけでなく、

のすべての が であったという。そこで、 の 々が くの を むよ

うになる。

2-2  はぶが  の

ここでは、  はぶが  に される の である、 を に、 がつな

がっていく を したい。

の の においても、 はあるが、 などにより、

も め どもの な が 、 く されることは に しくなっている。

まして、 の についての やそれを む が かれ、 、 されることは

ないといってもいい。

 はぶが  では、 に している どもの が くなった には、 や

どもだけで、 その しみを け めるのではなく、 の から、 しみを

で している を ることができる。 また、 される は、 を ねて

が ま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 の から、 きているのではなく、 か

されている という、 の が られるものも い。 ここには、 に

する の 、 な の 、 その による

、 ものごとの の などが られる。

これらがうまれたのは、 の のほとんどが、 が を める

の ではないが、 から を く が 5)かったことから、

の を わず に い であったと えられる。

しかし はぶが  では、 ども( だけでなく、 の も)も くが、 (

)がともに、 くことを して、 を しているところに きな がある。

で の け めがなされているといえる。 そして、 について、 に が

の を めてい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 が まっていったのは、  はぶが  において、 すること、 きる

5 ) の と  が  ―その と ― ( もくれんの

 の  はぶが  その と ( もくれんの

 の はぶが ( ) 2001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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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と、 かされていることに に き って、 くことによって し、 で

してきたことと、 に い であったことから、 についても、 け れる

があ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 えられる。

2-3 の ― と －

において、いくつかの を り げる。 にあたって、 が を し

た。① の どもの が くなった の に する 、② の

について り った 、③ ( を している)の ( )に する

である。

① K のおかあさんを む <17 より>

6 のU さんの が くなった 、  はぶが  で の が されてい

る。 もちろん、 Uさん の もあるが、 の 、 の もある。

りあげるのは、 の のなかで、 Uさんの が を する に いた を

あげ、 Uさんのお さんを んでいる である。

の 　 U ( )　 < 17 (1 955 12 ) >

の の 、 もう に こうかなと っていると、 が ちょっと といって

ぼくを んだ。 ぼくが のところへいくと

がもらえなくても、 をひねくれさせたりするのが、 ばんいけないんだで

(ですよ)。 は、 が ばん じ( )なんだから

と、 くわしく してくださった。 ぼくは きながらほんとにそうだ、 と った。 そ

して、 がもらえてももらえなくても、 によい になろうと った。 それ

で ほん(それ)なら、 をおこらないようにする と にやくそくした。 ぼくは、 どう

もよくおこ( )りたくなるくせがあるからだ。

でも、 にいっても が ばん じ( )なんだ、 なんかどちらでもよいの

だ、 と おうと うが、 はなかなかおさ( )まらなかった。

がはじまり、 や や をいただく がきた。 そして、 ぼくも、

や までいただいた。 く に せたいと 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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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すんで に ったら、 がいつもより きな で お り といってくれた。

もう の がしてあった。 ぼくは だったので これだけ や をも

らったで(よ) といって せた。 は それはよかったね と、 じっと や を に

とって、 しばらく つめていた。 なんだか が そうな だった。

それから、 と でごはんをたべた。

ごはんを べながら、 はまた、 こんな をしてくれた。

の はおかしいもので、 が べば、 その では しんでいる があるも

のです。 えば、 や でも、 のものがもらってしまうと、 ほかの はもら

えん(もらえない)でしょう

と、 をあげて してくださった。 も かに いていた。 に は

にすかれる になるんだで(なるのですよ)

と、 いってくれた。

ぼくは、 やっぱりおかあさんは、 いろいろなことが、 よくわかるんだなぁ、 と っ

た。

　 が をさしていた。 6 )

< のことば>

もう、 この は、 が んで、 にも、 にさえ、 あの いの

U さんの を に すことが なくなっていたのだが、 の の

に しては、 ちゃんと、 にその を し、 その に した をこうして

えておられるのだ。

らに やかましく に されるおかあさんは、 の にたくさんあろうが、

U さんの に、 に をとらえ、 その に した えを えることの るおかあ

さんは、 そうざらにあるものではなかろう。

は、 いや は、 よいおかあさんをなくしたものだ。

をとじると、 に った のおちついた、 かな、 しあわせの で んで

おられるような、 い がと に かんで、 がにじむ。 7 )

6 ) 同上、193頁。

7 )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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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さんは、 に がもらえなくても、 をひねくれさせたりするのが、 ばん

いけないんだで(ですよ)。 は、 が ばん じなんだから と われ、 をもら

うことばかり えていたが、 そうではない になりたい、 と づく。 しかし、 ま

だ、 でも、 にいっても　 が ばん じ( )なんだ、 なんかどちらでもよ

いのだ、 と おうと うが、 はなかなかおさ( )まらなかった。 とある。 このこと

は、 を るもう の への き( )といえる。 これは を し

て まれたものといえよう。

は、 この すでに がよくなったが、 が べるように、 の

の に しては、 ちゃんと、 にその を し、 その に した

をこうして えて いる。 とは、 をもらうこと ではなく、 が ばん じ

( ) であることに づくということである。 がよくない で、 の

の を め、 どもに えている。

から2 の もあり、 そこでは、 この が、 にあり、 な

になり、 しい から、 も、 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 ということを し

ておられ た、 U さんは、 にあり、 な になり、 しい から、

も、 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を しておられました。 はお いさせて く に、 U

さんに ばせて き、 を させて いて ました。 はきっと らかにお

りになったことと じます。 なお、 さん の あふれる な にも、

たち、 いに ばせて かねば と じます。 と かれている。 の

も、 U さんの しい から、 も、 ありがたいということを して いたことか

ら、 を してきたと べ、 んでいる。

そして、 これらのことから、 U ( )さん も、  はぶが  を み、 、 で

の び いを じて、 の が しいことを しみとせず、 するというものの

をしている。 どもであるU ( )さんは、 そのような の き から び、 は

がなかなかおさまらなかった のが、 ぼくは、 やっぱりおかあさんは、 いろいろ

なことが、 よくわかるんだなぁ、 と った。 のように、 をもらうことばかり え

ていた から、 が したと えられる。 これを にしたものは、 と

した を した であるといえる。

8 ) 同上、190-191頁。

9 ) 同上、19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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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おばあさんの 　 Y  <21 (1956 4 ) >

は、 をこした りでございます。なに なく を らさせてもらっ

ておりますが、ときどきぐちがおきたり、はらが ったり、なんでもないのに、かな

しくなったり、いろいろとしよりのひがみ(ひがみ＝ に せず、まげて える

こと)がおきます。みにく( )いむねの 、おはずかしいことでございます。あさ、

ひる、ばんにはかね( )の をきかせていただき、このむねの をながめては、おね

んぶつ( )させてもらっております。それでも、はれたとおもうと、またあとから

くもってくるわたしのむねの 。

きょうもたんぼで の を ながらつぎのようなうたをおもいだして、 ずさませ

てもらいました。

の にいたる 　みのり つは の

きけば うりの 　うればせつのだきぼたん

たのめばみだ(みだ： )はなでしこの　 にも えて ぶきの

かおりも き の 　さがりてうれしやふじの

まよいのつなはきりしまで、つみとさわりはけしの

うたがいひとつはなしの 　 も くたちばなで

し いてこけの 　やがて のかぜふけば　ただちに のはすの

つきせぬ の 々をながめてよろこぶ をます　なむあみだぶつ　なむあみだぶつ1 0 )

おかげさまで、またきょうも 　す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のことば>

( － )にかたよった を とした は、こ

10 ) の を ながら から たこのおばあさんの が わんとすることを すれば、 のようになる。

    ( )を ると、この さな にたとえられるこの も、 らしい となる。 に す  

    れば、なでしこの も、 に く となる。

    いが ち られるとき、 はケシのような しい となる。

    いは え、 々は ぎゆき いた、コケの にたとえられるこの も

    いのち われば の の となる。

    の の 々をながめて んでいると が から てく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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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まで が の 、 ものせさせてもらいませんでした。これからも、そうい

う はくずさないで みたいと っております。そんな えで ましたので、

( ― )の もとには、そういう の い がすでに たまっており

ます。< > しかし、 えてみると、 の をはなれた というようなこと

は、 には、あり ないことですし、ことに、お りの 、 きてくださる

に、 くべからず しるべとなっているのがこれだと えますと、どうしても

これをよけて ることがむずかしいようにも えられます。ともあれ、おとしよりも

また、このY さんのように、おとしよりの というものを、 にしていただきた

いものです。 々を にせず、 々々を いもの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Y さんの

を にそういう き をきりひらいていただきたく、あえて、ここにこれをの

せ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1 1 )

< >

この において、この の に づいている お を じて、 の

が されている。 ときどきぐちがおきたり はらがたったり か

なしくなったり することを ひがみ として みにくい 、 はずかしい としている。そ

して、 に わらず、 むねの をながめておねんぶつ( ) することを して、

い を えようとする がみられる。

は、 はぶが  が で されていることから、 にかたよっ

た を とした を も していなかった。 も しない と

いうのは、 の の に かかわる であったためと えられる。

が あえて この を したのは、 だけでなく、 の 々に

して、 々を にせず、 々々を いもの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Y さんの を

にそういう き をきりひらいていただきた いためであった。ここには の

える に、 のおろかさに ざめよ という の び を くことへ

のうなずきの さが じられる。この は、 という な を し

て、 の に されないすべての に する な 、 の

にある のおろかさ への ざめが されているから、 はこの

を したのであろう。

11 ) 同上、296 2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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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 々の の に、 り げた のように を して と

をみることができるものがある。 そのような は、 を ねるごとに が えて

いったのではなく、  はぶが  の の から されている。 は

の のではあったが、 して、  はぶが  および で の の をしていた

わけではない。 むしろ、 のように、 の を った の について

は、 の である はぶが の 、 も せずにきたという。 しか

し、 そういう での い が たまっている とあることから、 の たちが

を めていくには、 の はとても な をな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いえ

る。 なぜならそこには を り える の があるからである。

は、 については、 23 (1956 6 )で、 からの ( への

についての どもへの え )を け、 それに する として、 の の

で されているものを している。

そこにおいて、 は ず と の びつきをわからせることが

として、 のように、 べている。

その 、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は、 くつなしに、 と びついている

ね。 も( が に した－ )さんに っていると、おじいさ

ん、おばあさんたちが、つぎつぎにまいってくる。しかも、その の がすっかり

についているんだね。 1 3 )

は、 が な をもつことによって、 に をつくる

こと。

は しいものが しいとかんじられ、 いものが いと じられるような、

な を てること。 には の を てること。 には、ありがたい

とかすまないとかの をみがくこと…… 1 4 )

このように、 はぶが では、 が する という 、 (おば

あさんの に られた、 )に わらず、 く について、

12 ) 同上、358頁。

13 ) 同上、358 359頁。

14 ) 同上、3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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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 しるべ として えていくことを が 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 が され、 (19 4 7 も 9 は なし)におい

て、 は のように べられている。

9 ( ) に する の び の における は、

これ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② び が する は、

の のための その をしてはならない。

この は 2 0 ｢ の ｣を けた である。 において

は、 は のように している。 1 は、 すべての を じて、

が んぜられるべきことを として、 の り を すもの。 2 は、

の の を けて、 の 、すなわち の (

の のための ないし の )を すもの 15 )である。

このことは、 すべての において が んぜられ の ｣が

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2 において、 での と

して、 の のための ないし の とあるが、 においては

に では をしてはならない という に されている。 か

に、 においては の は のためになされるべきでは

ないのであるが、それは を することではなく、 によって、 に

する の や における を て、 していくことが んぜられてい

るのである。

の への は、 から を に しており、 が 

に する の び の における は、 これを しなけ

ればならない のである。 の をはなれた というようなことは、 に

は、あり ないこと であるため、 に する の を し、 で め

ていく きな であるとしていたのである。

は を、ともに きるために かされていること に づき( めざめ )、

な から し、 を し、 していく しるべ としてとらえている

といえる。

15 ) 22 の の 、 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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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の

づくりにおける の について M <23 (1956 6 ) >

、 り、 そして えのはじまりと、 の も りたい な( の

が しい )の を、 たち ( )では( の のご なお い

ばかりでなく) しでも の の に することが たら との から

、 そして ( )の さんの のもとに、 ( ＝ えまでの

、 の を てるための )を したのであります。

しかし、 がその まで えていた、 の の に という は、

をはじめる に、 すっかり つけられていたのでした。 それは

の にやらせて、 ろくなことはない

と われた の の たい つだったのです。 この は、 に いて

( )で なった の さを 、 する われたのでありましょう。

しかし、 たったこれだけの に、 はどれだけ しい しい いをし

たことでしょう。 もっと い があるだろうに とくやしがる 、 こんなことな

ら、 もう とするもんか と する 、 の であっただけに、 たちの (そ

れはとるに りぬ さな かも れませんが)をふみにじられたこの は、 の

まで き ったのだと います。

はいつか、 のお の で、 とは、 と の を せて するこ

とだ と われたことを い します。 はこれは の になってものを え、

の になって を え、 という 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うのですが、 たちの

つの 、 つの が、 どれだけ 々を かし、 、 しているかを えると、 おそ

ろしくさえなります。 そして、 このことに に、 ひたすら の を して

をかえりみない の に、 して が できるだろうか、を えます。

それと に、 したことにも びをする 、 した にも を ちた

がる 、 びたい の それらみんなが、 きがいと びに ち り　 よ

い づくりに し、 をいとわず くようになるためには、 ぜひ 、 み まれる

の を とせねばならぬと うのです。 それは の の り いの つ

を えても やなまはんかな(＝ な) では、 できない ではあ

りましょう。 しかし、 それだけに たちはそれを きたいのです。 1 6 )

16 ) もくれんの  の はぶが ( ) 2001 、328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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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この を りながら、 は べんか が そうになりました。 おそらく、 くやしく

てつらくて、 だき って、 きたい な だっただろうのに、 そんなけはいはも さ

ずに、 の に たっておられたあの の い たちの、 いそいそしい さのあふ

れた を い すと、 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よく えておくれたとつぶやかずには

おれませんでした。 そして、 その の に しても、 かにし、 そればかりか、 っ

て、 しく しておられるこの の き を えると、 また をさずにおれま

せんでした。 わが にこんな しい があり、 こんないい さんがいて さる

ことを、 の さんと に、 から ぶと に、 づくりのために、 を り う

を とか り う におし めていただきたいものと います。 17 )

< >

である は、 くやしい ちを にぶつけることで 、 するのでは

なく、 み まれる ( の に を ること、 のつながり)の をあ

げ、 たちの つの 、 つの が、 どれだけ 々を かし、 、 している

かを えると、 おそろしくさえなります と べている。 この のように、

なものの ではなく、 の や について、 に しい を

の で、 みんなでよい づくりをしていきたいとしている。 は、 その を

って しく する き に をさずにおれ なかった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に はぶが  が に している どもの だけでなく、

(つまり、 とも)とかかわってきたため( えば、 1 3 で、 い たちは

びたがっている という があり、 そこでは、 と の として され

ている) している どもの だけでなく、 にも どもの せ のため、

が な から し、 の を の として に きようと

する、  はぶが  の が されていたと えることができる。

もちろん は り みの つであり、 らは や たち たちとの

を に み ねてきている。 や などの である によって、

の が ではなく、どの にとっても の としてとらえることは、 ら

の き を さえよければいい という を き り、 も ども

17 )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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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 から ぶ をもって、 を げていくことによって へとつな

がっていくと えられる。

そして、このような しい の にたつにあたって、 なことは の

の 々に いている 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の では、すべての は

をもちつつ、 であるといえる。だからこそ、 も どもから ぶの

である。

の で、 じ の を む という の について、

　 において、 のように べらている。

に とて、 なにごとも すれば きことあるぞと、 々

( )、 ( )へ し ふ。 これまた がたにはいよいよ の

なりと 々。 1 8 )

に は、 でも あつまれば にあたるという であ

り、 は を めていく に、 ではなく、 ( し い、 )で、 いに び

うことによって、 な まりが られると べている。 ここにおいて、 とい

う じ の を む が し うことによって、 いに び い、 を めてい

く の が されている。

の でいえば、 の 々が から、 からの で、 のために

をとら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 な のなかでそれぞれが に きる

を し い、 いから びあっているところにあらわれているといえる。

の  はぶが  の について、 を にした と の

づくりが 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 から してきた。

り げた に されているように、 の 々は はぶが  での によっ

て、 の がすすみ、 しだいに、 から われたことから ぶ

18 )  － －  、1988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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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いうところから、 より な づきでの となっていった。 その を

けたのは、 のもつ を とした である。 が べたように 

は、 じ の を む が し うことによって、 いに び い、 を

めていく が 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でいえば、 で り われて

きた、 すること、 きること、 かされていることを の 々が、 の

で、 くことを じて、 しながら し、 いから び い、 を めてい

たといえる。

の を とした に い の のなか、 の では、

むということ きること かされていること かしあうこと といった が

されていたが、 それは、 が べたように、 で の の をする

ことではなく、 に されている に する の を するため

であるといえる。

な、 を とした どもへのともに き、 かしあう を えてい

くとき、 や がどのような であるかを 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は、 どもの せ のため、 と 、 が をつなぎ う、 しの でなけれ

ば どものほんものの にはつながらないとしている。 そのためには、 が ども

から び、 また い び う をもち、 を として、 と を

げていくことが 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

での の は、 の に しんだ でもある。

は を することではなく、 での と した ( はぶが  )に

よって、 としてはもちろん、 としての しい を にもち、

に き い けてい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はぶが  の においては、 の 々が、 も どもも に び い、

を げていったといえる。 の を の としてとらえるということ、

するということは、 により させられているものではなく、

が しつつも、 するという からの、 からの である。 の

は、 な と の についてのみならず、 すべての が から ぶと

いう しい をもって を げ、 に な を していくという

について、 をもっている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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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O n the Relig iosity  of Tohi Y oshio’s Educational Practices:

Focusing on the School C om position Journa l H abugaoka

Nobuko Kitajima 

O hkagakuen U niversity

Toh i Yosh io (東井義雄)  is  one  o f  th e  m ost ce leb ra ted  schoo l teachers in  Japan . H e w as no t 

on ly  a  teacher, bu t a lso  a  B uddh ist p rie st . H e  had  been  stand ing on  th e  ba s is o f b ring ing  up  

ch i ld ren  in  co llabo ra tion  w ith  schoo l, com m un ity , and  fam ily . A s  one  o f h is  educa tiona l 

activitie s, w e can  po in t ou t com m una l so l ida rity  w ith  schoo l th rough  th e  com position  jou rna l 

in  w h ich  adu lts ’ w ork s w ere con tain ed  a s w e ll a s ch ild ren ’s  ones.

In  th is ar tic le, ana lyz ing  th e  schoo l com position  jou rnal H abugaoka , I w ou ld  lik e to  c la rify  

tha t bu ild ing  hum an  re la tion sh ip s b etw een  schoo l and  com m un ity  ba sed  on  re lig ion , is to  b e  

connected  w ith  p eace fu l and  sym b iotic  educa tion . In  H abugaoka, w e  can  find  such com position  

tit les  a s ‘Jo in ing  H ands Together in  P rayer’, ‘Worsh ip ’ and  ‘L iv ing  Sym b io tic L ives.’ T hose  

com position s w rit ten  by  adu lts,  w ere  bo rn  in  a  re lig iou s a tm osphere  o f th e com m un ity .

T h rough  th e  hum an  exchanges  ba sed  on  H abugaoka, v illage  p eop le had  deve loped  m u tua l 

understand ings  am ong paren ts, ch ild ren , and  teachers, so  tha t th ey  g radua lly  had  gone b eyond  

th e ir ego ‐c en tric w ay  o f th ink ing  and  had  deepened   se lf‐understand ings  th rough  th e ir lea rn ing  

from  th e  o th ers  w ith  each  o ther . E ven  today , Toh i’s  educa tiona l p rac tice s have  p ro found  

m ean ings  to  inher it w hen  w e invest igate p eacefu l sym b io tic  educa tion  fo r ch ild ren  based  on  

schoo l. 

K ey w ord s:  T O H I Yosh io , life  com pos ition  educa tion (生活綴り方教育) , rel ig iou s educat ion , 

lea rn ing  each  o ther , in te rconnectedness　


